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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natural groupings of the 

sub-factors of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he natural 

groupings were as follows; the emotion-coaching-reaction, the emotion-minimiz-

ing-reaction and oversensitive reaction. In addition, this paper also investigated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by clusters of sub-factors 

of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318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luster analysis and one-way ANOVA.    

Results: The results suggested four proper clust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 

istics of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Cluster 1 was catego- 

rized as ‘child centered-emotion coaching’, cluster 2 was categorized as ‘over- 

sensitive-emotion coaching comorbid’, cluster 3 was categorized as ‘acception- 

emotion minimizing confused’ and cluster 4 was categorized as ‘emotion mini- 

mizing-unsupporting.’ Additionally, the differences between Emotion regulations 

in each cluster showed distinct points of interest. In terms of the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cluster 3 showed the highest level followed by cluster 4. And cluster 

1 and 2 showed the lowest level.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helped to find a deeper un-

derstanding of the operation of specific clusters of mother’s reaction to chil-

dren’s negative emotion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key words  mother’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emotion regulation, 

cluster analysi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 및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면서 타인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능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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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시기이다.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을 둘

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잘 적응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

적인 요소로 아동의 건강한 정서·사회화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서정은, 2012). 사회적으

로 유능한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절하여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 

할 수 있지만(장은혜, 이동귀, 2014; Johnson & Roger, 2000) 그렇지 못한 아동은 갈등상황에서 

공격적 혹은 수동적으로 대처하여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공유경, 김희화, 

2016).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알아차리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할수록 또래관계에서 문제해결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원만한 대

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옥희, 2003; 김은경, 도현심, 김민정, 박보

경, 2007; Hoffman, Edelstein, & Keller, 1997). 반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보일수록 공격성, 범죄, 

우울 등이 높아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송수정, 남은영, 2013; 전은정, 2009). 

상기한 관점에 근거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안정적 대인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정서조절 능력을 꼽을 수 있다(Shields & Cicchetti, 1998).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Eisenberg, Cumberland 그리고 Spinard(1998)

는 정서사회화의 발견적 모델을 제시하며 자녀의 정서경험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 및 태

도가 아동의 정서이해, 정서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그 중에서도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반응에 주목하였고, 이는 자녀의 정서조절과 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발견했다(서혜린, 이영, 2008; 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Eisenberg & Fabes, 1994; 

Goleman, 1995; 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Yap, Allen, Leve, & Katz, 2008). 

그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관심을 두었는데 부정적 정서는 정서조절

의 대상이 되어 정서사회화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 

Denham과 Grout(1993)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 아동의 정서능력 간

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자녀의 정서에 대해 부모가 공감적으로 반응할수록 아동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며, 타인에게 수용적이고 공감적으로 반응하

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애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반응할수록 자녀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았으며(안라리, 2005; 허애수, 2003), 지지적인 반응을 많이 

할수록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증진되며 정서조절 및 활용능력이 높

아졌다(김지연, 남은영, 2011; Eisenberg & Fabes, 1992;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Roberts 

& Strayer, 1996). 반면, 어머니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낮은 수준의 적응적 정서

조절과 높은 수준의 불안정성을 보였다(신주혜, 정윤경, 2016). 또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은 

학령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높은 연관을 보였으며(Eisenberg et al., 1996), 자녀의 전반적인 

정서지능과 정서조절 및 활용 능력, 정서표현, 감정이입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지연, 남은영, 2011; Eisenberg et al., 1996; Roberts & Strayer, 1996).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대해 지지적 혹

은 비지지적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어 어머니 반응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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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오지현(2013)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어머니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떠한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 반응으로 구분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하위유형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구체적인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 유형에 대한 탐색을 하는데 도움

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감

정코칭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였을 때 어머니는 왜 자녀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특정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녀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적절히 반

응하는 유형이다. 이와 더불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면서 행동에 한계를 정해

주는 특징을 나타낸다. 어머니가 감정코칭 반응을 할수록 아동의 공감 능력과 탄력성의 하위 요

인 중 자기 효능감, 부정적 감정의 인내, 자발성, 긍정적 지지관계, 통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며, 정서지능이 높아진다(오지현 2013, 2014, 2015). 다음으로 과민반응은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

적 정서표현을 존중하고 수용하기는 하지만 자녀가 표현하는 정서 수준보다 과도한 불안 및 불

편함을 보이는 태도이다. 이는 결국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수용 받는다고 느끼기에는 어

려움이 따라 자녀의 정서사회화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오지현, 2013). 이와 유사한 양육태도인 

과보호 또한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민진, 하은혜, 2010). 마지막으

로 감정축소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 감정을 드러냈을 때 자녀의 감정은 무시한 채 어머니 입장에

서 대처하고, 상황중심으로 판단하는 유형이다.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감

정축소반응이 많을수록 아동의 정서인식, 정서표현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오지현 2013, 

2014). 

이렇듯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은 자녀의 정서발달과 밀접한 연관성

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 반응 유형이 자녀의 정서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거나, 독립적인 측면에서 지지적-비지지적 또는 감

정코칭이나 과민, 축소반응의 높고 낮음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 

반응의 특성이 어떻게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아동

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온전히 수용해주며 한계를 지어주는 어머니가 있는 반면 감정코칭과 과민

반응을 함께 빈번하게 보이는 어머니도 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특히, 과민반응은 선행연구들에

서 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일관적 양상을 보인다(김성희, 정옥분, 2011; 

신민진, 하은혜, 2010; 오지현, 2013; 조용주, 2010; 진문주, 2010).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들의 조합에 따라 아동의 정서사회화에 미치는 과민반응의 영향력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추론해보는 바이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유형을 군집으로 살펴본 연구와 유사

한 관점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김미진, 2016; 오지현, 홍정희, 2014; 조유진, 

2012)에서는 양육행동의 긍정적 특징이 모두 높고 부정적 특징이 모두 낮은 집단과 부정적 양육

태도 중에서도 무관심 및 비난이 높은 집단,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혼재되어 비일관적인 

면이 두드러진 집단으로 군집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반응 또

한 어떻게 조합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군집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3권 제3호

42  

그동안 비일관적인 연구결과가 나타난 과민반응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반응의 변인들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아동의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유형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즉, 어머니 반응 유형의 세 

가지 하위변인(감정코칭, 과민, 축소 반응)의 조합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군집을 탐색함

으로써 패턴 중심으로 구분되는 어머니 반응 유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며 더불어 조합

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보다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아동의 부

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나타나는 어머니 반응유형의 구체적인 특징들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함께 고려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정적 정

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하위유형에 따른 군집유형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는지 탐색해보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하위유형에 따른 군집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어떤 차이를 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

을 탐색하고 이해하며, 부모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아동의 정서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군집은 어떻게 분류 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군집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은 차이를 보이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령층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발달시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윤인애, 김광수, 하요상, 2012)에 속

하며, 청소년기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최미경, 도현심, 차성혜, 

2010)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3개의 기관을 통해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1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123명(38.7%), 여학생이 135명(42.5%)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초등 5학년이 170명(53.5%), 6학년이 148명(46.5%)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

상자 어머니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30대가 80명(24.8%), 40대가 181명(56.9%), 50대 이상이 

1명(.3%)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68명(21.7%), 대학교 졸업이 170

명(53.5%), 대학원 졸업 이상이 10명(3.1%), 기타가 8명(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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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성별

남 123(38.7)

여 135(42.5)

학년

초등학교 5학년 170(53.5)

초등학교 6학년 148(46.5)

어머니 연령

30대 80(24.8)

40대 181(56.9)

50대 1(  .3)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68(21.7)

대학교 졸업 170(53.5)

대학원 졸업 이상 10( 3.1)

기타 8( 2.5)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18) 

2. 측정도구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오지현(2013)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감정코칭, 과민, 감정 축소 반응 총 21문항으로 구

성되어있으며 하위요인 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유형의 특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코칭 반응은 아동의 부정적 감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행동에 한계를 정해 주며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끄는 특징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나를 위로해주시고, 그 일을 잊

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민 반응은 아동이 표현하는 정서

의 수준보다 어머니가 과도한 불편함과 불안을 보이는 태도를 의미한다. 문항의 예는‘나의 기분

이 어떤 상태인지 과하게 신경을 쓰신다’의 문항이 있다. 마지막으로 감정축소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아동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상황중심으로 판단하여 주로 어머니 입

장에서 반응하는 유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의 기분이 어떤지 생각도 않으시고 내 실수나 잘

못에 대해 지적하신다’가 있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hields와 Cicchetti(1995)가 개발한 The 

Emotional Regulation Check list(ERC)를 원숙연(2015)이 아동평정용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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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위요인은 적응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

구에서 신뢰도 분석결과 적응적 정서조절 요인이 .50으로 다소 낮게 나타나 적응적 정서조절을 

제외한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은 문제 상황에

서 기분이 불안정하며 자신의 정서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나타낸다. 

예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해버린다.’ 등의 내용을 포

함한다. 즉,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

타낸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

하도록 되어있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분 문항수 신뢰도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감정코칭 10 .91

과민반응 5 .70

감정축소 6 .80

정서조절능력

부적응적 정서조절 12 .75

<표 2> 각 척도 별 하위영역과 문항수, 신뢰도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각 초등학교 교장과의 개별연락을 통해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설문조사가 

이뤄지는 방법을 안내한 후 동의를 구하였으며 설문조사에 대한 허락을 한 기관에 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7월 중 2주에 걸쳐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얻은 아동에 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정서조절능력

을 측정하는 검사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교사에게 검사의 구성 및 

실시절차에 대해 설명했고, 사전에 교사가 안내문을 숙지하여 설문 실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

였으며 배포된 질문지는 직접 방문으로 회수하였다. 총 45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322부를 회수

하였다. 이 중 질문지에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18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통계분석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Cronbach ɑ계수를 산출하여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하였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

한 어머니 반응(감정코칭반응, 과민반응, 감정축소반응)에 근거하여 하위집단들을 조합하여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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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 방

법인 Wards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연이어 실시하였다. 이는 위계적 군집

방법만을 사용할 때 이탈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

다. 또한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들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하위유형에 근거하여 하위집단

들을 조합하는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반응의 하위 유형인 감정코칭, 과민반응, 감정축

소의 표준점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군집분석(wards method, squared euclidean distances)을 실시한 

결과 4개, 6개 군집 모두 의미있는 형태를 보였으나 4개 군집이 최적의 군집수로 파악되었다. 이

후 군집-내 변량을 최소화하면서 군집-간 구분을 최대화 시키는 해법인 군집화 일정표(agglo- 

meration schedule)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도 4개 군집 해법이 가장 적

절하였다. 즉,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2단계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사례들의 소속군집을 정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군집 1은 100명, 군집 2는 58명, 군집 3은 108명, 군집 4는 

52명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특성을 파악하여 군집 명을 정하기 위하여 군집 변수로 어머니 반응

의 각 하위변인들의 표준점수에 근거한 각 군집의 패턴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

다. 군집 1은 과민반응과 감정축소반응은 평균보다 낮았으나 감정코칭반응이 평균보다 높다. 이

는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수용 하고 공감하지

만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적절한 한계를 설정해주어 아동이 감정을 적응적으로 조절하고 적

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서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한계를 정해주며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

록 지도해주는 아동중심의 반응특성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아동중심-감정코칭형’ 집단

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감정코칭, 과민반응이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감정 코칭이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과

민반응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경우 어머니가 수

용하고 코칭을 하지만, 이와 더불어 자녀의 수준에 맞지 않게 어린아이 다루듯 한다거나 과잉기

대 및 간섭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의 부정적 감정에 대해 수용하고 코

칭하는 감정코칭반응과 과도한 수용이나 과잉기대, 간섭하는 과민반응이 혼재되어 나타날 것으

로 여겨지므로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군집 3은 감정코칭반응은 평균보다 낮으나 과민반응과 감정축소가 평균보다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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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정축소가 네 집단 중 가장 두드러지게 높은 경향을 보인다.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 

할 경우 자녀의 불안함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며 수용 할 때도 있으나 상황 혹은 어머니 입장에 

따라 자녀의 감정을 무시, 최소화하는 반응이 비일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해석된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어머니가 수용하기도 하지만 상황 혹은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감정

표현을 제한하는 태도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자녀가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혼란스럽게 여길 것이라 해석되므로 ‘수용-감정축소 혼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감정축소반응은 평균보다 높지만 감정코칭반응과 과민반응은 가장 낮다. 특히, 감정

코칭과 과민반응은 두드러지게 낮은 반면 감정축소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자녀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회복시키거나 없애려고 하나 아동 중심

적이기 보다 어머니 또는 상황 중심적으로 대처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어머니

는 자녀가 표현하는 감정에 대해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자녀의 감정은 무시한 채, 어머니입장

에서 또는 상황 중심으로 판단하고 대처하는 반응을 보이므로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으로 명

명하였다.

변인
군집 1(n=100)

아동중심-감정코칭형 

군집 2(n=58)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군집 3(n =108)

수용-감정축소 혼란형 

군집 4(n =52)

감정축소-비지지형

감정코칭 .57 .86 -.36 -1.31

과민반응 -.66 1.09 .53 -1.04

감정축소 -.87 -.40 .81 .45

주.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M = 0, SD = 1).

<표 3> 최종 군집별 중심점                                                                  (N=318) 

[그림 1] 군집 프로파일

주. 1=감정코칭, 2=과민반응, 3=감정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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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군집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각 집단들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

였다.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군집에 따라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

균차이를 보였다(F = 14.37, p < .001). 이를 통해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반응 특

성에 따른 군집들이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에 있어 각각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Scheffé의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적응적 정서조절에서는 군집 

3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군집 4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군집 1과 군집 2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종속 변인 독립 변인 M(SD) F Scheffé

부적응적 정서조절  군집 1 (n=100) 25.28(6.80) 14.37*** 3 > 4 > 1=2

군집 2 (n=58) 27.54(6.22)

 군집 3 (n=108) 31.24(6.65)

군집 4 (n=52) 28.64(6.66)

<표 4> 군집별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p < .05, **p < .01, ***p < .001.

주. 1=아동중심-감정코칭형, 2=과민-감정코칭 혼재형, 3=수용-감정축소 혼란형, 4=감정축소-비지지형

Ⅳ. 논의 및 결론

1.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군집 유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나타나는 어머니반응의 하위유형인 감정코칭, 

과민, 감정축소반응에 따라서 어떠한 자연발생적 군집들이 형성되는지 알아보았다.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위요인별 특성 조합을 토대로 집단을 분류하자 4개의 독특한 집단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군집 1은 ‘아동중심-감정코칭형’ 집단, 군집 2는 ‘과민-감정코칭 혼재

형’ 집단, 군집 3은 ‘수용-감정축소 혼란형’ 집단, 군집 4는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으로 명명하

였다. 

우선,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군집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반응 태도가 부정성이 낮고 

긍정성이 높은 유형, 긍정성과 부정성이 혼합된 유형, 긍정성이 낮고 부정성이 높은 유형으로 분

류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군집분석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이와 유사한 변수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유형을 군집분석한 선행연구 결과(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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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2016; 오지현, 홍정희, 2014; 조유진, 2012)와 일맥상통한다. 즉, 비지지적인 반응은 낮고 지지

적인 반응은 일관되게 높은 ‘아동중심-감정코칭형’으로 분류되었고 비지지적인 반응과 지지적인 

반응이 혼합된 유형은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임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중심-감정코칭형’ 집단은 과민반응과 감정축소반응이 모두 낮지만 감

정코칭반응이 높은 집단으로 자녀의 감정을 일관적으로 공감해주고 코칭하는 어머니의 반응이 

특징이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자녀의 정서학습 기회로 여겨 아동의 정서경

험을 공감 및 존중해주며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적절한 정서조절 방식을 가르쳐주

고 지지해주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감정코칭유형이 비지지적 측면이 낮으면서 순수하게 

감정코칭만 높은 집단임을 의미한다.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은 감정축소가 낮고, 특히 네 

집단 중 감정코칭이 가장 높으면서도 과민반응 또한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또한 지지적인 반응과 비지지적인 반응 중에서 과민반응이 혼

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해주고 지지하는 반응이 더 빈

번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동이 표현하는 정서수준보다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점이 특징

이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과도한 일체감을 보이는 ‘한국적 과보호’(정은영, 2008)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며 서로의 부정적인 감

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지각하는 동일체감은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다(최상진, 김혜숙, 유승

엽, 1994).

다음으로, ‘수용-감정축소 혼란형’과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두 비지

지적인 반응 유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비지지적 반응 유형인 과민반응과 감정축소 반응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의 유형과 양육태도 유형을 군집분석한 연구결과(조유진, 오지현, 2011; 오지현, 홍정희, 2014)와 

맥을 같이한다. 즉, ‘수용-감정축소 혼란형’ 집단은 지지적 반응유형인 감정코칭 반응이 낮은 반

면 과민반응과 감정축소반응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 감

소나 회복을 위해 이를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나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과도한 불

편감을 느껴 아이에게 진심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

해 수용과 공감적 반응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최소화반응으로 아동 중심적 

보다는 어머니 입장에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기능적 하위유형이 모두 높은 집

단인 ‘혼동-혼란’ 군집(조유진, 오지현, 2011)과 애정을 제외한 부정적 양육태도 특성이 높은데 

특히, 과잉간섭 및 과잉기대와 방임을 많이 보이는‘과잉-혼란’ 군집(오지현, 홍정희, 2014)과 유

사한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아동은 어머니에게 온전한 수용과 공감 받고 있음을 느끼기 어

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은 감정코칭과 과민반응이 두드러지게 

낮은 반면 감정축소는 높은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표현할 경우 어머니

가 자녀의 감정을 제한하고 무시하는 반응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부정적 정

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회피 혹은 무시하는 등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특성을 보이

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의 3개 하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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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군집화한 4개의 정서적 반응 유형, 즉 ‘아동중심-감정코칭형’ 집단,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과 ‘수용-감정축소 혼란형’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대표성을 단언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는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유

형을 단일적으로 살펴본 연구들과 달리 자연발생적으로 조합되는 형태를 기초로 변인들의 조합

을 군집화 시켰을 때 독특한 특성을 발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군집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 관계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탐색한 각 군집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에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 각 집단에 따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에 차이를 보

였다. 먼저 ‘아동중심-감정코칭형’ 집단과 ‘과민-감정코칭 혼재형’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으며 부적응적 정서조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어머니가 지지할수록 자녀는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높다는 선행연구들(Morris et al., 

2007; Shortt, Capaldi, Kim, & Laurent, 2010; Yap et al., 200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두 집

단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한 과민한 반응이 자녀의 정서조절능

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는 Gottman, Katz 그리고 Hooven(1996)의 연구와 상반

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과민정서반응은 공감적 정서반응과 정적상관을 보이며(조용주, 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과민반응은 애정과 과보호적인 양육태도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오지현, 2013; 조용주, 2010)와 연관지어 논의해 볼 수 있

겠다. 즉, 어머니의 과민반응은 긍정적-부정적, 혹은 지지적-비지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반응

이 아닌 독립적인 형태의 반응 양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조용주, 2010). 예를 들면, 자녀가 

부정적 정서 특히 분노를 표현했을 때 어머니는 사회적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공

감적 반응과 수용적 행동을 보이지 못한다고 나타났다(박지선, 오지현, 2017). 나의 자녀가 ‘혹시

나 버릇없이 크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마음, 사회적 관계에서 적응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

움, 자립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다(권수영, 2007). 또한 한국 

고유의 정서 특징인 ‘한(恨)과 ‘정(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서 문화는 가족주의, 공동체성, 연

대감 등 관계지향적인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권수영, 2007). 이러한 분노에 대한 정서문화는 분

노 정서가 나와 타인에 대한 파괴력을 경험하게 하고,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의 정서

로 인식하게 하여 자녀가 분노정서를 표현했을 때 공감하고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한다(박

지선, 오지현, 2017). 다시 말해, 과민반응은 애정을 기반으로 한 걱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반응으

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이는 비교문화 연구에서 미국아동은 부모의 과보호를 부모의 적대감이

나 거부와 관련하여 지각하는 반면(Rohner & Pettemgil, 1985) 한국 아동은 부모의 관심 및 애정

으로 받아들인다고 보고한 결과(Kim & Choi, 1994; Rohner & Pettemgil, 1985)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과민반응이 감정코칭 반응과 혼합되어 나타난다면 감정코칭이 과민반응을 상쇄할만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감정코칭을 동반하면서 걱정의 반응 형태를 보이는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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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되며 이러한 어머니의 반응은 감정코칭 반응이 우세한 군집1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논의는 자녀가 어머니의 

과잉 애정에 대해 자신과 과도한 일체감을 갖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타

인의 감정에 관심이 많으며(진문주, 2010), 어머니의 과보호를 과잉애정으로 지각할 경우 청소년

으로 하여금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해결(장혜정, 2010)한다는 연구결과를 부

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김성희, 정옥분, 2011)와 과민반응(오지현, 

2013)이 아동의 정서능력과의 관련성이 일관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다. 즉, 과민반응의 경우 어떠한 정서적 반응 유형과 혼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비지지적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는 ‘수용-감

정축소 혼란형’ 집단과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에서 ‘수용-감정축소 혼란

형’이 가장 높았고 ‘감정축소-비지지형’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용-감정축소 혼란형’ 집단과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과민반응 요인이 1.57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수용-감정축소 혼란형’ 집단의 경우,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어머니의 기분 혹은 상황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

적이다. 이는 애착유형 중 불안정-혼란애착과 유사한 관점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불안정-혼

란애착 유형의 자녀는 예측 불가능한 부모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명확한 행동전략으로 표현

할 수 없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 선행연구들(고선자, 2003; 박혜주, 이순행, 최

행훈, 방희정, 2005; Cassidy, 1994)에서는 불안정-혼란애착은 어머니에게 극도의 의존성을 보이

고, 양육자와의 격리에 대하여 가장 큰 불안을 보이며, 과장된 부정적 정서성을 보이므로 정서조

절 능력에 어려움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애착이 부모-자녀 간 신뢰를 기초로 발달하므로 

어머니의 비일관적 양육태도는 자녀와의 신뢰감 형성에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자녀에게 혼돈을 

주어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에 보다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즉, 어머

니의 과민반응과 감정축소가 혼재되어있는 반응은 자녀의 불신감과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켜 정

서적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추측된

다. 따라서 이러한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이 ‘수용-감정축소 혼란형’ 집단과 ‘감정축소-비지지형’ 

집단 간 차이를 보이게 된 원인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두 집단 모두 비지지적 반응 특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용-감정축소 혼란형’ 집단은 아동에게 정서적 동요를 주는 요인으로 아동

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동의 부적응적 정서조절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컨대,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유형이 자연발생적으로 조합

되는 형태를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어머니반응 유형들 간의 특징적인 조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유형이 ‘아동중심-감정코칭형’, ‘과민

-감정코칭 혼재형’, ‘혼재형’, ‘감정축소-비지지형’의 독특한 집단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과민-감정코칭 혼재형’은 한국의 정서문화를 반영하는 어머니의 반응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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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로 추론해 볼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유형의 군집에 따른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패턴의 특징들은 부모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아동의 긍정

적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양육태도를 지도하고,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상세한 탐색

을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한 바를 끝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군집분석은 표본의 특성에 민감한 탐색적 성격을 지닌 바, 추후 확인적 분석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네 집단이 타당한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설계 과정에

서 자녀가 지각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보고에 기초하고 있어 모든 

변인을 아동의 자기보고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자기보고식에 의한 관계적 특성이 과장

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아동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머니 양육행동의 

질이 실제와는 다르게 나타나거나 보고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만을 기초로 하여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

현에 대한 아버지 반응을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아버지

와 어머니는 반응방식과 자녀의 행동 간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으며, 아버지의 반응 또한 아동에

게 미치는 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에는 부모 모두의 반응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 즉, 분노, 슬픔 등의 부정

적 감정들을 구분하지 않은 채 살펴보아 어머니가 부정적 감정마다 보이는 태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슬퍼하는 감정은 수용하지만 화난 감정은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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